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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cademic grade and parents' 

economic level affect vocabulary, articulation, phonological awareness and cognitive 

abilities of children in the early grades of elementary school. Methods: This study 

recruited 124 children in the first to thir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cluding 49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21 in the first grade, 20 in the second grade and 8 in 

the third grade), and 75 from general families (29 in the first grade, 34 in the second 

grade, and 12 in the third grade). Standardized tests of vocabulary, articulation, 

phonological awareness and nonverbal intelligence were given to the participants. Results: 

First, expressive vocabulary and nonverbal intellig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by parents' economic level. Second, receptive vocabulary, articulation, 

phonological awareness at the level of phoneme, and nonverbal intelligence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ades. Third, phonological awareness at the level of 

syllable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s and parents' economic levels.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ed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first to third graders in 

vocabulary, articulation, phonological awareness at the level of phoneme, and cognitive 

ability. Expressive vocabulary and cognitive ability which might indirectly influence 

children’s other skills, including academic performance,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parents' economic levels. This study ultimately suggests that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should be provided with additional educational and language services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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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학년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휘, 

조음, 음운인식 및 인지능력에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아동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저소득 가정 아동 집단은 49명(1학년 21명, 2학년 

20명, 3학년 8명), 일반 가정 아동 집단은 75명(1학년 29명, 2학년 34명, 3학년 12명)이었다. 

표준화된 대표적인 어휘, 조음음운, 음운인식, 비언어성 인지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수행력을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표현어휘 및 비언어성 인지능력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현 및 수용어휘력, 조음, 음소수준에서의 음운인식, 비언어성 인지 

능력의 경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음절인식 능력의 경우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차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수용 및 

표현어휘, 조음, 음소 수준에서의 음운인식 및 인지 능력의 경우 학령기 이후 저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함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표현어휘와 인지능력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학업 수행을 포함한 아동의 다른 영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교육 

서비스 및 언어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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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은 성장하면서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 중 하나는 부모의 소득이

다. 부모의 소득은 아동의 전반적인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 가정의 놀잇감 수, 책의 총 권 수와 같이 아동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은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

다. 이러한 외부 환경은 아동이 태어난 직후부터 영향을 받게 되

며, 영유아기와 유아기를 걸쳐 학령기, 청소년기 등 전 생애에 걸

쳐 영향을 받게 된다.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저소

득 가정 등은 대부분 소득이 적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가정의 아동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지, 정

서, 언어 등의 발달 상의 차이를 보이기 쉽다.

국내·외 연구에서 아동의 언어, 인지 및 신체 등 다양한 발달 영

역에서 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Bae와 Lee(2012) 연구는 

비취약 가정과 취약가정인 다문화, 한부모, 기초수급 가정을 대상으

로 언어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취약가정 아동은 비취약 가정 아동에 비하여 언어능

력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Kim과 Kim(2011)은 가

정 환경 및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다문화 가정, 저소득 

일반가정, 중산층 일반가정의 집단 간 전반적인 언어 및 어휘력 능

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산층 일반가정 집단의 수행력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도 부모의 

소득은 아동의 어휘, 가정 내 문해 활동 및 문해 환경에 영향을 미

치며, 이러한 영향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특히 5세 

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아동의 어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아동의 어휘 능력은 수용 어휘, 표현 어휘 뿐만 아니라 초기 

읽기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lay et al., 2018).

부모의 소득이 아동 어휘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와 비교해 부

모의 소득과 조음능력의 관계는 다소 불분명하다. Templin(1957)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에 비하여 부모의 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동

이 말소리 습득을 보다 잘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에 영어

권 조음음운검사 표준화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

적 수준이 말소리 습득 시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Dodd et 

al., 2003; Smit et al., 1990). 국내 연구의 경우는 부모의 소득이

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조음음운발달을 살펴본 논문은 

현재까지 없으며, 주로 일반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조음음운발

달을 비교하였다(Kwon, 2011; Park, 2009; Shin & Ahn, 2008; 

Yoo et al., 2008). 한국의 많은 다문화 가정이 저소득층에 분류되

기는 하지만 경제적 수준면에서 다양하고, 아동의 말-언어발달과 관

련해서 다문화 가정은 부모의 소득보다는 제한되거나 다른 언어 환

경이 주요한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과 부모의 소득에 따

른 조음음운발달은 서로 다른 주제이고, 부모의 소득이라는 요인이 

아동의 조음음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소득은 아동 발달 초기 뿐만 아니라 학령기에도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발달 과업 중 하나는 

문해 능력이다. 문해 능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음운인식이란 소

리 및 음운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리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휘와 조음음운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Metsala, 

1999; Nathan et al., 2004).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음운인식 능

력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

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음운

인식 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상위인 집단과 하

위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에 

따라서는 상위와 중위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Ahn et al., 2007). 저소득 가정 집단과 다문화 집단 

간 음운인식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두 집단 간 음운인식 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 Shin, 2008). 다문화 가정

과 같이 가정 내 문화 차이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아

동의 음운인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어휘 능력은 초기 읽

기, 쓰기 능력에 가장 강력한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Dulay 

et al., 2018). 이는 소득이 높은 부모가 더 풍부한 문해환경을 제

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의 소득은 아동의 읽

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은 아동의 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언어 및 음운인식능

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인지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Bae와 

Lee(2012) 연구는 비취약 가정 아동과 취약가정인 다문화 가정, 한부

모 가정, 기초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인지능력을 기본인지, 수리사고, 

사회사고, 과학사고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취약가정 아동은 비취약 

가정 아동에 비하여 인지능력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국외 연구에서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 가정 집단과, 일반 

가정 집단의 인지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비

교한 결과, 저소득 가정 집단은 일반 가정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lladares et al., 2016).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의 대상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특

정 영역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앞에 살펴본 아동의 어휘, 조

음 및 음운인식과 인지 능력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아

동의 전체적인 말-언어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

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어휘, 조음, 음운인식, 인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영역들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

소이며, 취학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일 경우 학령기 

시기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 조음 음운인식 및 인지능력이 증가함으로, 초등학교 저

학년 집단에서도 학년에 따른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라 어휘, 조음, 음운인식 및 인지능력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의 저소득 가정 집단과 일반 가정 집단은 보건복지

부가 제시한 2018년도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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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w.go.kr)을 바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소득 가정 

집단은 부모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가구 수 대비 가정

의 소득 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하에 속하는 아동이다. 저소득 가

정 아동의 경우 경기 및 강원 지역 내에 있는 드림스타트 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모집되었다. 일반 가정 집단은 부모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가구 수 대비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이다. 

두 집단 모두 (1)주 양육자 보고에 의하면 선천적 및 의학적으

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2)시각적, 청각적 및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총 130명의 대상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였다. 130명의 아동 중 언어치료를 받는 아

동, ADHD 약을 복용 중인 아동, 구강구조 및 기능 관찰이 불가

능 했던 아동(1명),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등 연구 대상자 기

준에 포함되지 않는 6명을 제외한 124명의 아동을 최종으로 선정

하였다(1학년 총 49명, 2학년 총 55명, 3학년 총 20명).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로 포함시켰으며, 124명의 아동 

중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11명이다. 11명 중 9명은 일반가정 집

단에 속하였고, 2명은 저소득 가정 집단에 속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일반가정 집단의 아동은 75명(1학년 29명, 2학

년 34명, 3학년 12명)이며, 저소득 가정 집단의 아동은 49명(1학

년 20명, 2학년 21명, 3학년 8명)으로 선정되었다. 집단 간 총 인

원, 성별, 생활연령 평균에 대한 정보는 표1에 제시되었다.

Grade Group N
Gender Chronological age 

M F M (SD)

1
AI 29 14 15  82.14 (3.37)

LI 20 13  7  83.90 (3.89)

2
AI 34 23 11  92.15 (3.55)

LI 21 12  9  96.52 (4.87)

3
AI 12  7  5 107.08 (3.31)

LI  8  6  2 109.38 (4.40)

AI=group from average income family; LI=group from low income 
family. 

표 1. 집단 내 대상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in groups 

2. 검사도구

첫째, 아동의 언어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

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를 사용하였다.

둘째, 조음음운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용 발음평가

(Assessment of Phonology for Children: APAC, Kim et al., 

2007)를 사용하였다. 

셋째,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읽기 검사

(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 중 음운인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음절과 음소 

수준에서 합성과 탈락 과제로 음운인식 능력을 살펴보았으며, 음절

수준에서는 합성과 탈락 각 5문항으로 총 10문항, 음소수준에서는 

합성과 탈락 각 10문항으로 총 20문항 실시하였다.

넷째, 비언어성 인지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제2판(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second edition: K-CTONI-2, Park, 2014)을 사용하였다. 

K-CTONI-2 검사는 그림과 도형 두 가지 맥락에서 유추, 범주, 순

서 과제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K-CTONI-2 검사 중 도형 

맥락에서 도형유추, 도형범주, 도형순서만을 실시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검사자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이 

연구자의 학교를 방문하여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수집되었다. 

부모의 소득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자가 사전에 사례면담지를 

제작하였다. 사례면담지 문항 중 양육환경에 대한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에는 가족 구성원, 가정 내 총 자녀 수, 가정 내 총 월 

수입, 해당 자녀의 한 달 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부

록 1). 사례면담지는 검사가 시작되기 전 검사자가 부모에게 

설명을 한 후 사례면담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면담지가 회수된 후에 집단을 나누기 위해 가족 인원 수 대

비 가정 내 총 월 수입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위

소득 및 차상위계층을 참고하여 저소득 집단과 일반 집단으로 

나누었다.

APAC 검사의 경우 아동의 반응을 모두 녹음하였으며, 검사가 끝난 

후 검사자가 녹음자료를 다시 듣고 원점수 및 자음정확도를 산출하였다. 

음운인식 검사의 경우 본 문항을 시작하기 전 연습문항을 통하

여 충분히 숙지시킨 후 진행하였다. 음운인식 능력은 음절과 음소 

수준에서 합성과 탈락 과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음절 수준에서는 

탈락과 합성 각 5문항으로 총 10문항 실시하였으며, 음소 수준에

서는 탈락과 합성 각 10문항으로 총 20문항 실시하였다. 

K-CTONI-2 검사의 경우 도형과제(도형유추, 도형범주, 도형순

서)만을 사용하였으며, 3개의 소검사 진행 시 3개를 연속적으로 

틀릴 경우 검사를 중단하였다. 

REVT, APAC, 음운인식 및 K-CTONI-2 검사를 모두 진행하

고 사례면담지의 모든 문항에 대해 작성이 완료 된 가정의 아동만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어휘는 REVT 검사 결과 수용 원점수, 표현 원점수

를 따로 사용하였으며, 조음능력의 경우 APAC 원점수를 사용하였

다. 음운인식 능력의 경우 탈락과 합성을 합쳐 음절과 음소 수준

별 점수를 사용하였다. 음절 수준의 음운인식 총 점수는 10점, 음

소 수준의 음운인식 총 점수는 20점 만점으로 분석하였다. 인지능

력은 K-CTONI-2의 도형과제인 도형유추, 도형범주, 도형순서의 

각 원점수를 합 한 총 점수를 사용하였다. K-CTONI-2의 세 소

검사의 원점수는 각각 25점 만점으로 총 75점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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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APAC 검사 당시 수집된 아동의 반응에 대

한 전사자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전체 자료의 10%를 무작위 선

정한 후, 1명의 대학원생과 녹음된 자료를 듣고 독립적으로 음성

전사한 결과, 음소별 전사자간 일치도는 99%였다.

 

6. 결과처리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어휘능력, 조음능력, 음운인

식 능력 및 비언어성 인지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

(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으며, 학년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어휘, 조음, 음운인

식 및 인지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표현어휘 능력에 따

른 이원분석 결과, 학년집단(F=7.636, p<.05)과 부모의 경제적 수

준에 따른 집단(F=6.137, p<.05)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

다. 학년 집단 간 차이가 어느 학년 간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2

학년과 3학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수용어휘 능력에 

따른 이원분석 결과, 학년집단(F=10.614, p<.05) 간 차이가 유의

미 하였으나,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F=1.013, p>.05)에

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 집단 간 차이가 

어느 학년 간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집단, 1학년과 2학년, 1학

년과 3학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조음 능력에 따른 이

원분석 결과, 학년집단(F=4.940, p<.05)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F=1.000, p>.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상호작용

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 집단 간 차이가 어느 학년 간 차이

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

교 1학년과 2학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음절 음운인식 능력에 

따른 이원분석 결과, 학년집단(F=2.311, p>.05)과 부모의 경제적 수

준에 따른 집단(F=.976, p>.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과 부모

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음소 음운인식 능

력에 따른 이원분석 결과, 학년집단(F=9.724, p<.05)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F=1.056, 

p>.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

에 따른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 집단 

간 차이가 어느 학년 간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집단, 2학년과 

3학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비언어성 인지 

능력에 따른 이원분석 결과, 학년집단(F=7.953, p<.05)과 부

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F=4.182, p<.05)에서 유의미 

하였다. 그러나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상

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 집단 간 차이가 어느 

학년 간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

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집단, 1학년과 3학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림 1.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어휘검사 점수

Figure 1. Raw scores of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by grade and parents’ income level

Grade Group
REVT-ea REVT-rb APACC Syllable PAd Phoneme PAe K-CTONI-2f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AI 75.76 (10.06) 77.00 (14.04) 2.14 (2.68) 9.24 ( .91)  6.55 (4.73) 32.21 ( 9.68)

LI 67.90 (16.27) 71.20 (18.14) 3.70 (5.93) 7.70 (2.94)  4.10 (5.35) 25.70 ( 8.82)

2
AI 79.85 (12.81) 85.85 (15.22) 1.09 (1.97) 9.26 (1.39)  8.50 (6.35) 35.09 (10.37)

LI 76.43 (13.46) 81.38 (17.40)  .90 (1.57) 9.00 (1.97)  7.86 (6.43) 36.29 ( 9.38)

3
AI 92.83 (24.70) 93.83 (22.49) 1.25 (1.81) 9.08 (2.87) 12.42 (6.96) 41.83 (13.82)

LI 81.75 (18.41) 94.00 (12.55) 1.75 (2.43) 9.75 ( .70) 11.88 (4.29) 34.50 ( 9.76)
AI=group from average income family; LI=group from low income family.
a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b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c 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for Children. d phonological awareness scores at the syllable level. e phonological awareness scores at the phoneme level; f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표 2 집단 간 어휘, 조음, 음운인식 및 비언어성 인지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Table 2. Descriptive results of vocabulary, articulation, phonological awareness and non-verbal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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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음운인식 점수

Figure 2. Phonological awareness scores by grade 

and parents’ income level

그림 3.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지검사 점수

Figure 3. K-CTONI-2 raw scores 

by grade and parents’ income level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어휘, 조음, 음운인식 및 인지 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먼저 어휘력 측면을 살펴보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 및 표현 어휘력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

단간 표현 어휘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현

어휘 능력에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결과는 Kang(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Kang(2005)은 

학령전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

름대기 과제를 이용하여 표현 어휘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보다 표현 어휘 능력이 낮았

으며,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언어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저소득 가정 집단의 경우 취학전 

아동의 언어 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속된다면 언어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Kang(200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에 수용어휘력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은 주로 강

원 및 경기 지역에서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지역아동센

터를 통해 모집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학교생활 외

SS df MS F post-hoc

REVT-ea

Grade 3365.86 2 1682.929 7.636** 1<3, 2<3
Group 1352.59 1 1352.593 6.137*

Grade × Group 245.37 2 122.684  .557

Error 26005.69 118 220.387

REVT-rb

Grade 5785.53 2 2892.763 10.614** 1<2<3
Group 276.11 1 276.108 1.013

Grade × Group 122.71 2 61.355  .225

Error 32160.08 118 272.543

APACc

Grade 94.28 2 47.140 4.940** 1<2
Group 9.54 1 9.542 1.000

Grade × Group 18.95 2 9.477  .993

Error 1125.94 118 9.542

PA-syllabled

Grade 16.63 2 8.316 2.311
Group 3.51 1 3.510  .976

Grade × Group 19.63 2 9.817 2.729

Error 424.55 118 3.598

PA- Phonemee

Grade 658.22 2 329.111 9.724** 1<3, 2<3
Group 35.75 1 35.751 1.056

Grade × Group 23.10 2 11.998  .354
Error 3993.84 118 33.846

K-CTONI-2f

Grade 1643.98 2 821.986 7.953** 1<2<3
Group 432.18 1 432.177 4.182*

Grade × Group 462.37 2 231.183 2.237

Error 12195.65 118 103.353
a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b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c 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for Children. d phonological awareness scores at the syllable level. e phonological awareness scores at the phoneme level. f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p<.05, **p<.01

표 3. 집단 간 어휘, 조음, 음운인식 및 비언어성 인지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Table 3. Two-way ANOVA results of vocabulary, articulation, phonological awareness and non-verbal intelligence by group an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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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활동은 아동의 수용

언어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둘째,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조음 능력에는 

학년에 따른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년

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집단에서 조음 측면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이 결과는 치조마찰음과 유음의 정확도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동의 조음 능력이 초등학교 시기까

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검사의 경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APAC 검사의 낱말 수준으로만 조음능력을 살펴보

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문장, 자발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음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음운인식 능력

에서는 음절인식과 음소인식 과제별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음절인

식의 경우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절인식 능력이 학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가 없는 결과는 음절인식의 경우 4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6세에 

대략 95%의 정반응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 준다

(Hong, et al., 2002; Kim et al., 2010, Kim & Bae, 2007). 따

라서 음절수준에서의 음운인식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거의 완성

되었기 때문에 학령기에 음절수준은 학년과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에 민감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음소인식 능력의 경우 학년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년 집단 간에는 1학

년과 3학년, 2학년과 3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

과는 Kim과 Pae(2007)의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 능력을 살펴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소인식의 경우 

6세와 초등학교 2학년 그룹 간 음소인식 능력의 발달은 미미하나, 

초등학교 4학년에 이르러서야 약 8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1학년과 2학년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1학년과 2학년 집단이 3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음소인식 능력의 경우 2학년 이후까지 지

속적으로 발달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음소 

수준의 음운인식의 발달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보다 연령에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비언어성 인

지 능력을 살펴본 결과는 학년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결과

와 종합하여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 환

경적인 요인으로서 유아기부터 영향을 끼쳐 학령기에서도 다른 일

반 가정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인지능력을 보임을 나타내고 

있다(Bae & Lee, 2012; Balladares et al., 2016).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학년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의 어휘, 조음, 음운인식 및 인지능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현어휘와 비언

어성 인지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현어휘와 인지능력은 다른 언

어 및 상위 언어능력의 기본이 되면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는 표현어휘와 인지 영역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

면은 수용어휘, 조음, 음운인식 면에서는 소득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아동이 언어와 말과 관

련된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경우 모두 경기 및 강원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

하여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로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 계층 가정의 아

동이 이용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이 초등학교 공교육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받으며 언어, 조음, 음운인식 면에서 긍정

적인 발달을 보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

해서는 추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이를 토대

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 및 중재 지원 

서비스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아동 집단을 분류한 

것은 본 연구의 장점이면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다른 관

련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부모의 소득 즉 경제적 지위가 아

동의 어휘, 조음, 음운인식, 인지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

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 경제적 지위는 학력, 직업, 지역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다문화와 

한 부모 가정처럼 환경적으로 언어발달에 취약한 요인도 복합적으

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어휘, 조음, 음운인식, 인지 측면

에 사회 및 경제적 지위, 환경 등의 복합적인 영향과 상호작용의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표현어휘와 비언어성 인지면

에서 차이가 난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추후 지속적

인 고찰을 통하여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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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양육 환경에 대한 사례 면담지 

Appendix 1. Case interview sheet related to home environment 

 양육 환경

* 부모님 수입액에 따라 아이들의 언어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 아동과 함께 사는 가족

   □ 부   □ 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   □ 기타 ___________

2. 가정 내 총 자녀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기타 (______명)

3. 가정 내 총 수입 (세후)

□ 102만원 이하 □ 103-131만원 □ 132-162만원 □ 163-192만원    

□ 193-222만원 □ 223-252만원 □ 253-278만원 □ 279만원 이상

4. 해당 자녀의 한 달 교육비 (보육기관, 학습지 및 문화센터, 학원, 방과 후 교실 포함)

  □ 1-10만원     □ 11-20만원     □ 21-30만원     □ 31-40만원    □ 40만원 이상  

  □ 기타(적어주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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